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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기업의 회계제도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

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

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교육 프로그램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

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

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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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1.5.6) 

 (점검결과)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13건(회사5, 대표자1, 감사인7)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위반회사(19사) 대부분(18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 불이행: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사에 달함 

 (대표자/감사) ① 대표자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② 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 등으로 위반 

 (감사인) 회계법인(7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위반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전년대비 감소(36사→19사, 47.2%↓)한 바, 동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의사항)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 절차 등이 강화된 바,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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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②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함 

KPMG Comment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의 변화 내용을 숙지하여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을 최소화할 필요 

 외부감사법, 모범규준 등에서 정한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 

외부감사인별 요구되는 역할 및 책임을 인지 

 연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설계, 운영, 평가, 보고 일정에 미리 대비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21.4.12) 

 재무제표 심사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중 

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 

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

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 중점 추진사항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

한 감독 강화 

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②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③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②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 추진 

③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

방 중심의 감독실시 

①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②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③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

실화 

① 감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개선 

② 디지털 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선진화 추구 

③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 

 

KPMG Comment 

 기업들은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에 힘써야 함 

 CFO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PA* 등 전문성 보완방안 및 승계계획도 마련 

 특정 주기 마다 또는 신규 회계기준 공표 후 특정기간 내 반드시 회계처리규정, 회계매뉴얼, 

관련 내부통제 등 업데이트 및 이에 대한 정기 검토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SS_210412_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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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검토통제(MRC**)를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가정과 판단이 논리적인지, 

예외사항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 과거 발견된 오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결산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및 결산책임자의 검토책임 

강화 

*Private Accountant: 회계법인이 기업 내부 회계업무를 자문하는 서비스 

**Management Review Control: 중요한 회계추정, 가정 및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통제

활동으로서 대부분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2.8)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제도를 ‘06년부터 운영 중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 

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19년: 6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 

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18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한 것은 포상금한도 상향(1 억원→10억원, 

‘17.11월)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32 22 19 44 93 64 72 

 전년대비 증가율 77.8 △31.3 △13.6 △131.6 111.4 △31.2 12.5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17~20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20년 

중 5건, 나머지 7건 현재 감리 진행 중)에 대해 조치를 완료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0년: 고의 4건, 과실 1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 ‘18~’20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 ‘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

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상회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SC_FSS_210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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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20년도 중 총 4억 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전년대비 2억 8,900만원 증가(242%↑) 

 포상금 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 후 신고자(9명)에게 ’19~’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구분 '08년～'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건수 6건 2건 2건 1건 2건 12건 25건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64,47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2,579 

 

5.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 확대  

 예산 증액 현황(‘21년: ’20 년 대비 0.6 억원↑, ‘20년: ’19년 대비 3.6억원↑)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 

 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접수 

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20.5월)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 

 단,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형사처벌 

부과(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금융당국은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변호사를 신고자 

보호 전담인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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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Insight 

 부정조사협회(ACFE*)에 따르면, 기업의 부정 적발 사례 중 약 43%가 내부 임직원 신고(Tip)를 통해 

밝혀짐** 

 부정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은 매출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ACFE,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2020 

 

 익명 신고 허용이나 신고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포상금의 규모 자체를 상향할 필요 

 상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제도 도입 후 14년 간(‘06년 도입) 포상금 지급 총 

건수가 25건, 지급된 포상금 총액이 약 6억 5 천만원에 불과 

 미국은 Whistleblower 제도 도입 후 7년 간 59건의 포상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포상금 

총액이 3.3억 달러(한화 약 3,800억원)에 달함 
 

Back to top 

 
Ⅱ.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 2020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비적정 사유는 ‘범위 제한’,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자금 

통제 미비’의 순서로 집계되었음 

 미국과 비교 시 감사 첫 해 및 두 번째 해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 대상 

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이는 감사제도 도입 초기를 감안한 계도 

차원의 감독기조로 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감사의견 변형 비중이 낮게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음 

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함 

[출처]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SOX Compliance Amid a New Business Equilibrium 

 

 SOX 준수와 관련해 조직 내부 비용 및 외부감사 비용 모두 

여전히 증가 추세 

 비용과 마찬가지로 투입시간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절차 및 통제의 자동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음 

 

[출처] Protiviti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_SOX_Article_210527_v5.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20-sox-survey-protiviti.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_SOX_Article_210527_v5.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20-sox-survey-protivit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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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op 

 
Ⅲ.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3.3) 

Q 

 모회사 甲의 내부회계관리자 A가 자회사 乙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겸직 가능한가? 

 

A 

 외부감사법 제 8조제 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이 때 외부감사법에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겸직 제한 조건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A가 모회사 甲과 자회사 乙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상근이사(집행임원 포함)이어야 함 

 추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적합한 

지 확인 필요 

 

관련 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

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

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사업연도 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3.15) 

Q 

 당사는, 2019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2020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처음 받음 

 2021년 중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확실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에 적용되는 것인지? 

 

A 

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와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 

 질의한 대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0년부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부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 맞음 

 

관련 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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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인수된 사업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외 가능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2.5) 

Q 

 비상장 대기업인 丙이 2020년 중 비상장 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아님) 丁을 합병하였는데, 

피합병법인 丁을 제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 丁이 재무상 중요한 수준이기에 舊모범규준에 따르면 제외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임 

 반면, 新모범규준은 1년 이내에 인수된 사업부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상장 대기업인 丙은 舊모범규준의 적용을 받기에 新모범규준의 개정사항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A 

 舊모범규준 적용 회사는 경영진의 평가일 또는 그 전에 인수된 사업단위나 평가일 현재 사업폐지 

부문(매각, 중단사업 등)으로 반영된 사업단위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 변동이 사업연도말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규 
舊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5.2.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사업단위의 정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부문 또는 영업시설(예: 사업부, 생산설비, 

판매조직) 등이 사업단위에 해당한다. 특정 단위조직의 사업목적, 업무프로세스, 전산환경 등이 타 조직과 독립적인 경

우 별도의 사업단위로 본다. (중략, 아래 각 범주에 대한 설명도 생략) 

(1) 범주 1: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2) 범주 2: 특정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단위 

(3) 범주 3: 다른 사업단위와 결합되었을 때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4) 범주 4: 중요하지 않은 사업단위 

Back to top 

 
Ⅳ.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삼정 KPMG, 중견·중소 상장사 대상 'K-SOX 웨비나' [매일경제, 2021.3.23] 

- 삼정 KPMG가 축적한 노하우와 다수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 CEO '내부통제의무' 어디까지? 징계 논리 분석 나선 증권사들 [서울경제, 2021.4.14]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CEO에 대한 잇단 제재에,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연구용역 발주 검토 중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3/2750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Y15P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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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코넥스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제공 [연합뉴스, 2021.5.12] 

- 한국거래소는 회계전문가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일주일간 파견해 내부회계 미비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지는 15개사 제재 면제 [연합뉴스, 2021.3.24]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0개 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굿센, 중소·중견 상장 기업 전용 내부회계관리 구축·운영 지원한다 [전자신문, 2021.3.29] 

-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중견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 증대 60%, 전담부서(전문인력) 운영 부담 52%, IT통제 시스템 운영·관리 

부담 41% 순으로 응답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결과의 손쉬운 적용과 통제관리의 편의성, 운영평가 지원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최근 선보임 

 

해외 동향 

 SOX or no SOX? The focus on internal control is here to stay [CITYA.M, 2021.5.7] 

- 영국 정부는 미국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US SOX)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예정 

- 사실 US SOX에 준하는 캐나다의 제도(CSOX)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CSOX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특히 강조함 

 Federal Court Decision Emphasizes Importance of Following Whistleblower Procedures [THE 

NATIONAL LAW REVIEW, 2021.4.15] 

-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2002)과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은 모두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방법원은 비록 두 법 간 공통되는 부문도 있으나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 

취해야 할 절차와 관련해 양법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함 

- 예컨대, 내부신고자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OSHA*에 이를 제보할 수 있고,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회사의 보복 행위가 발생한 후 

6년 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Back to top 

 
Ⅴ.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정 KPMG 아카데미 론칭 (내부회계관리제도 On-line 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0597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38100002?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10329000209
https://www.cityam.com/sox-or-no-sox-the-focus-on-internal-control-is-here-to-stay/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federal-court-decision-emphasizes-importance-following-whistleblower-procedures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federal-court-decision-emphasizes-importance-following-whistleblower-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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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 KPMG 아카데미 주요 컨텐츠 

구분 내용 

정규교육과정 
∙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커리큘럼 

- 감사위원회 교육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슈브리핑 
∙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사이트와 KPMG 산업별 전문

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Global Business의 주요 트랜드와 분석 보고서를 제공 

세미나 다시보기 ∙ 기 실시된 웨비나를 다시 볼 수 있게 구현 

 

 삼정 KPMG 아카데미 접속 방법 

구분 내용 

URL https://kpmgacademy.hunet.co.kr/Home 

QR CODE(PC) 

 

QR CODE(MOBILE)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신장훈 부대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김유경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https://kpmgacademy.hunet.co.kr/Home
mailto:eunsuphan@kr.kpmg.com
mailto:jshin@kr.kpmg.com
mailto:youkyoungkim@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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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김시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헌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윤주헌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최재혁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봉한 상무  Infrastructure, 정부, 헬스케어 부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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